
  세계 곳곳에서의 사건과 사고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여름 새 비자 발급과 아내의 건강검진으로 한국에 안식월을 신청하여 잠시 방문하고 선교지 우크

라이나 키예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해서 늦게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 가족의 비자와 거주등록

  45일간의 비자를 받고 와서 45일(8.19-10.2)안에 거주 신고가 이루어져

야 다시 옆 나라로 비자여행을 가지 않아도 되기에 가족들의 거주신고를 

위해 동분서주 했습니다. 드디어 저희 부부가 9월 24일 1년 거주증을 받았

고, 딸 예진(18세 이하)은 필요 없고 아들 영진이는 대학교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거주증이 없어 기관등록이 어려웠는데 차차 진행하

려고 합니다. 

☞ 우크라이나 에너지 사태

올 겨울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을 전망입니다. 지난 6월 러시아와 수출 가격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우크라에 대한 가스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키예프는 며칠 전 아침기온이 영하 2

도로 뚝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 아내의 건강

지난 6월에 수술 후 6개월후에 검진하는 과정을 마쳤는데 이상 없다는 검사결과 나왔고, 6개월 약을 

처방 받아와서 복용중에 있습니다. 5년 동안 6개월마다 검진 받으며 약 처방을 받아야 하는데, 경제

적, 시간적 등등의 어려움으로 한국에 다녀와야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 난방기구가 필요

 저희가 사는 키예프는 벌써 겨울이 와서 춥습니다. 가스 사정으로 중앙난방은 11월에 들어온다고 합

니다. 지금도 추운데 갈수록 이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손과 발이 시

려워 옷을 두껍게 입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3년 전에 한 분의 후원으로 난로를 1대 구입했는데 아들

과 딸이 자신들의 필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난방기구 한 대 선물하실 분 있으세요?   

☞ 우크라이나 사역

- 난민촌 방문 

 기아대책기구와 협력하는 일을 위하여 동부지역의 내전을 피해 키예프 근교로 

이주해온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을 했습니다. 대

체적으로 일반 생필품과 겨울을 맞을 난방기구와 겨울 옷 모두의 필요제목이었

습니다. 그 지역의 교회를 떠나 이주해온 한 목사님은 스피커와 마이크를 요청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강청했습니다. 

- 우즈벡 형제들과의 예배와 양육

 정기적으로 형제들이 저희 집에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한 형제의 부인이 머

리에 뇌종양이 생겨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검진으로는 뇌에 작은 혹이 

16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혹의 변화를 보고 치료방

법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의사의 소견으로는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그렇다고 합

니다. 니맛형제의 부인입니다. 잘 치료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0월 말에 우

크라에 있는 우즈벡에서 온 믿음의 형제들을 모아서 수련회에 참석하고자 합니다. 모두 참석하여 우

즈벡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주세요.

동·서양의 경계 우크라이나 



- 유성옥선교사의 현지학교 정규수업에 한국어교사로 봉사

 아내가 많은 기쁨을 얻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말도 안듣고 떠

드는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즐겁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고려문화협회에서의 한국어교육

자체적으로 학생모집하는 것(화, 목요일)과 더불어 고려문화협회에서 진행(수요

일)하는 한국어 교실에 강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몸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

면서 주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을 꿈

꾸며 이 땅을 섬기고 있습니다. 

- NGO 등록

기아대책기구 등록을 그 동안 거주증이 없는 관계로 늦추어 왔는데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이름으

로된 건물(원룸이라도)이 있어야 보증이 되고, 등록을 하고, 기관을 관리하기 수월한데 원룸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을 세우는 목적은 우크라이나 교회들이 선교 지향적으로 나가

도록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훈련되어 전인적인 사역을 교회들이 감당하도록 훈련시키고, 선교에 

헌신된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항상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2014년 9월 5일 김민호, 유성옥(영진, 예진)선교사 드림.

☞☞☞  기도제목  ☜☜☜

1. 가족이 성령 충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
2. 영진이가 대학생활(키예프 외대)을 잘하게 하시고, 건강히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3. 우즈벡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더욱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며, 모임장소도 허락하소서.
4. 가족의 거주등록이 잘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5.  NGO 기관 등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건물 구입할 물질을 허락하소서)
6. 아내 유성옥선교사의 건강을 지키시고, 한국어 수업에 지혜를 주소서.
7. 한국어교실에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소서.
8. 고려문화협회에서의 한국어 수업에 지혜를 주시고, 준비된 사람을 얻게 하소서
9. 피난민 사역에 필요한 사람과 물질이 연결되게 하소서.(필요물품:겨울옷, 식료품, 작은 전기기구들)
   (후원하실분은 연락주시고, 목적헌금으로 헌금해주세요.)
10. 우크라이나가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동부지역에 평화를 주소서.
11. 우크라의 에너지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시고, 겨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소서.


